
행정체제 개편은 
왜 필요한가요?

어떻게 
개편이 되나요?

무엇이 
달라지나요?

1995년 현재의 2군 · 8구체제가 확립된 이후, 

지난 30년간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에  

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알맞은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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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 편의 제고와  
미래 행정수요 선제적 대응

인천시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

  바다, 아라뱃길로 인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
※ 영종 ↔ 중구청 편도 30km, 버스 왕복 3시간 소요  
※ 검단 ↔ 서구청 편도 13km, 버스 왕복 1시간 소요

  유사한 인구구조와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
※ 고령화로 유사한 인구구조를 지닌 중구와 동구 
※ 인구 70만 이상 전망되는 서구

  미래성장동력 정책에 맞는 기반 마련

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역개발 추진

중구, 동구     제물포구, 영종구 
원도심 발전, 생활권 반영을 위한 통합·조정

서구     서구 · 검단구 
신도시 개발 등 인구증가 대응을 위한 분구

[현재] 2군·8구     [개편] 2군 · 9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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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도시발전, 인구 증가 등  
도시 환경 · 여건 변화 대응

자치단체가 직접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이며,
'95년 이후 전국 최초의  

자치구 통합 · 조정 및 분구 사례입니다.

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

면적(km2)

955  1,067
*여의도(2.9km2) 38배

사업체(만 개)

15.4  31.7

인구(만 명)

235  300
*서구(63만) 광역시 최다
*특광역시 유일 인구 증가

GRDP(조 원)

23  104
*전국 제 2 경제도시

인구구조가 유사한 지역에 특화된 정책 추진 및  
과대 인구 자치구 해소를 통해 효율적이고  

주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 제공

신설구 설치를 통해 기존의 청사 방문을 위한  
이동시간을 단축하고, 기존 청사에서만 처리 가능했던  

업무의 생활권 내 처리 가능

여러 기반시설의 공동 이용을 통해  
주민 편의성과 혜택을 높이고,  

각 지역별 부족한 시설 확충 기반 마련

원도심과 신도시, 공항 경제권 등  
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한 도약

변화한 도시 여건에 맞는  
행정서비스 제공

생활권과 일치한 행정처리 

복지서비스 및  
생활기반시설 확대

지역발전과 도시브랜드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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